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3(7), 1122～1131(2014)  http://dx.doi.org/10.3746/jkfn.2014.43.7.1122

경북지역 대학생의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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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related Dietary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bu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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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elf-assessed preferences for saltiness as well as salt-related 
dietary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sangbuk-do. Data were collected from subjects, including 175 male 
and 225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is survey was conducted using self-boarding questionnaires. Exactly 29.5% 
of all students answered 'salty' for their self-assessed preference of saltiness, and 42.5% indicated 'salty' for their 
assessed saltiness of university foodservice operations. Salt-related dietary behavior sco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monthly spending money (P<0.01), self-assessed preference of saltiness (P<0.001), frequency of using university 
foodservice operations (P<0.001), and assessed saltiness of university foodservice operations (P<0.001). Among the 
15 items of salt-related dietary behaviors, 4 items scored over 3.00/5.00, including frequent eating-out or consumption 
of delivered foods, kimchi, soy paste soup or other broth soups, and ramyon (instant noodle). Males revealed higher 
preferences for ham or sausage (P<0.05), table salt (P<0.01), broths (P<0.01), and complete consumption of soups 
and stews (P<0.01), whereas females showed greater preferences for eating-out or delivered foods (P<0.01). Overweight 
students showed higher preferences for all broths and complete consumption of soups and stews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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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나트륨은 세포외액의 주된 양이온으로 삼투압의 정상유

지, 산과 염기의 평형유지, 정상적인 근육의 자극반응 조절, 

신경자극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질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인의 나트륨 최소필요량은 500 mg/

일로 매우 소량이며(1), 식습관에 의한 과잉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하며 울혈성 심부전과 심장발작을 초래하거나 골다공

증과 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3). 이에 세계보

건기구(WHO)에서는 1일 5 g(나트륨 2,000 mg) 이하의 식

염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0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KNS)에 의해 건강한 성인의 경우 1일 

3.8 g(나트륨 1,500 mg)의 식염을 충분섭취량으로, 또 식이

관련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5 g(나트륨 2,000 mg)의 식염

을 목표섭취량으로 제안하고 있다(4). 

그러나 우리 국민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최근 10년

간 4,500 mg 이상으로 한국인의 나트륨 목표섭취량보다 2

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여성보다 남성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많고 모든 연령대에서 나트륨 과잉 섭취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특히 우리나라 19~29세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854 mg이었고 남자의 경우엔 

5,708 mg, 여자의 경우엔 3,943 mg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이자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일일 목표섭취

량인 2,000 mg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젊은 청

년들의 나트륨 과잉 섭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6). 중

년층에 비해 젊은층은 외식, 배달음식, 라면 등의 섭취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7), 대학생들의 경우 1일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살펴보면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과잉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과 함께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8). 대학생들 중 소금섭취량이 

많은 고염섭취군은 고지방 음식(튀김, 볶음, 기름진 육류)과 

조린 음식을 좋아하고 식탁에서 소금 간을 자주 하는 반면, 

균형식을 실천하는 비율은 낮아 짜게 먹는 식습관뿐만 아니

라 전반적인 식습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20대인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연령대

로 이 시기의 올바른 영양 섭취는 건강한 장년기와 노년기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10), 이들의 식생활 행동은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되어 한 가정과 사회의 식생활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11). 특히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식생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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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취나 하숙, 기숙사 등 

주거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자유롭고 생활이 

불규칙적이기 쉬우므로 스스로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절한 식습관을 확립하고 영양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2). 그러나 대학생들은 젊다는 생각에 건강문제

에 관심이 적으며(10),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

되어 있지 않아 식사가 불규칙하고 결식률이 높으며, 부적당

한 간식과 외식의 비중이 높고 높은 음주율 및 흡연율을 보

이며, 체중에 대한 인식도 바르지 않은 등 많은 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16). 

염분의 선호도는 싱겁게 먹을수록 역치가 낮아지고 짜게 

먹을수록 역치가 올라가므로 짠맛에 대한 선호도를 줄이면 

나트륨 섭취량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17). 또한 일정기

간 저염식을 시도한 경우 역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싱거운 

맛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따라서 대학생들의 소금섭취 식행동과 염분 선호도를 파악

하여 짠맛에 대한 역치를 낮출 수 있도록 싱겁게 먹는 방법

에 대한 영양교육이 시급하다(19).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

의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및 평소 음식 간 선호도를 조사하

고 그에 따른 대학 급식소 음식에 대한 간 평가 특성을 분석

함으로써 차후 대학 급식소의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경북지역 소재 D대학교의 남녀 재학생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대학교 급식소를 이

용하는 재학생들에게 조사자가 연구의 목적을 직접 설명한 

후 조사에 응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기록 방

법으로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400부(회수율: 100%)이며, 모두 자료 분석에 이

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5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내용

연구를 위한 설문지 구성은 나트륨 섭취 관련 식행동에 대

한 선행문헌(7,9,20)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설문내용을 구

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경북지역 소재 D대학교의 재학

생 20명을 임의로 선정한 후 설문문항의 이해도 및 필요한 

문항 도출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신체계측

치, 대학교 급식소 이용정도, 소금섭취와 관련된 식습관 등

을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학년, 거주

형태, 한 달 용돈 등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체계측치는 

자신이 기록한 체중과 신장 수치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였다. 대학교 급식소 이

용에 관한 항목은 이용 빈도, 짠맛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 

학교 급식소 음식 간의 정도 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소금

섭취와 관련된 식습관에 대한 항목은 젓갈류･가공식품･국
물류･김치류 등과 같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군의 섭취

빈도, 외식빈도, 소스류 사용빈도, 스낵류 및 레토르트식품 

섭취빈도 등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척도는 Likert

의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

였다.

통계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

의 일반사항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

다. 성별, 연령, 학년, 한 달 용돈 및 체질량지수에 따른 소금

섭취 관련 식습관은 Student's t-test 및 일원분산분석(one 

way-ANOVA)으로 분석하였고, 각 집단 간의 유의성 검증

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43.7%, 여학생 56.3%였으며, 

평균 연령은 ‘22.4세’였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5.5%, 2학

년 20.8%, 3학년 27.3%, 4학년 23.8%, 대학원 2.8%이었으

며, 거주형태는 자택거주 43.6%, 기숙사 33.6%, 자취 17.8 

%, 기타 5.1%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은 20만원 미만 11.6%, 

20만원~25만원 미만 14.9%, 25만원~30만원 미만 22.5%, 

30만원~35만원 미만 26.0%, 35만원 이상 25.0%로 나타났

다. 체질량지수는 저체중 18.4%, 정상 62.4%, 과체중 11.8 

%, 비만 7.4%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11)에서 저체중 14.8%, 정상 61.8%, 과체중 

14.0%, 비만 9.3%로 나타난 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과체

중 이상의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짠맛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는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48.8%로 가장 

많았고 ‘짜게 먹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9.5%였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 짠맛에 대한 기호

가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싱겁게(16.7%)

보다는 짜게 먹는 편(29.2%)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중년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21)에서는 짜게 먹는다(26.9 

%)는 사람보다 싱겁게 먹는다(35.1%)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22)에서 대상자의 57.9%가 음식을 싱겁게 먹는 편이라고 

응답한 결과와 차이를 나타냈다. 대학 급식소의 이용 빈도에 

대해 주 5회 이상은 15.0%, 주 3~4회는 34.3%, 주 1~2회는 

30.8%,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0.0%로 나타났

다. 이는 부산지역 6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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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N (%)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175 (43.7)
225 (56.3)

Age (years, mean±SD) 22.43±2.11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Graduate

102 (25.5)
 83 (20.8)
109 (27.3)
 95 (23.8)
 11 (2.8)

Type of residence

Home with parents
Dormitory
Self residence
Other

174 (43.6)
134 (33.6)
 71 (17.8)
 20 (5.1)

Monthly spending money (won)

<200,000
200,000～<250,000
250,000～<300,000
300,000～<350,000
350,000≦

 46 (11.6)
 59 (14.9)
 89 (22.5)
103 (26.0)
 99 (25.0)

Body Mass Index (BMI)

≦18.4
18.5～22.9
23.0～24.9
25≦

 67 (18.4)
227 (62.4)
 43 (11.8)
 27 (7.4)

Self-assessed preference of 
saltiness

Less salty
Average
Salty

 87 (21.8)
195 (48.8)
118 (29.5)

Characteristics of using
university foodservice
operation

Frequency of using university 
foodservice operation/ week

Almost never
1～2 times
3～4 times
Over 5 times

 80 (20.0)
123 (30.8)
137 (34.3)
 60 (15.0)

Assessed saltiness of university 
foodservice operation 

Less salty
Average
Salty

 27 (6.8)
203 (50.8)
170 (42.5)

Total 400 (100.0)

로 한 연구(23)에서 주 5회 이상은 8.1%, 주 3~4회는 26.3%, 

주 1~2회는 34.1%,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31.6%로 나타

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대학 급식

소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지역 5개 대학

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주 5회 이상은 29.0%, 주 

3~4회는 31.4%, 주 1~2회는 32.5%,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는 7.1%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대학 급식소 이용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대학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간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8%로 가장 많았으며 ‘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인데 

비해 ‘싱겁다’고 응답한 비율은 6.8%에 불과하였다. 실제 

본 연구 기간 동안 대학교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국의 평균 

염도를 측정한 결과, 0.96%로 조사되어 최근 들어 학교급식

에서 제공되는 국의 염도를 0.6~0.7%로 줄일 것을 권고하

는데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체 급식소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염분 농도보다 더 높은 

염도로 국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25) 결과와 유사

한 것으로 절반에 가까운 고객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염도에 

비해 높은 염도의 음식을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며 시급한 

시정이 필요하다. 

짠맛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사항 및 급식소 이용 특성에 따른 짠

맛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일반사항에 따른 짠맛 선호도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 전체 평균은 3.04/5.00점이었

으며, 남학생(3.09)이 여학생(2.9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

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구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단맛, 매운맛, 짠맛, 신맛 등에 대한 

미각기호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26)에서는 짠맛의 경우

에만 남자 대학생에게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으며, 20대 한국인의 미각선호도에 관한 연구(27)에서는 

남자에서 짠맛의 미각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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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lf-assessed preference of saltiness by characteristics

                 Variable Self-assessed preference 
of saltiness

t-value/
F-value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3.09±0.931)

2.99±0.80 1.168

Age (years)
≦21
22～23
24≦

3.16±0.79b2)

3.00±0.82ab

2.93±0.95a
2.905*

Type of residence
Home with parents
Dormitory
Other

3.04±0.85
3.00±0.92
3.08±0.79

0.230

Monthly spending
money (won)

<250,000
250,000～<300,000
300,000～<350,000
350,000≦

3.05±0.91
3.04±0.83
3.08±0.84
3.00±0.84

0.178

Body Mass Index
(BMI)

≦18.4
18.5～22.9
23≦

3.04±0.85
3.00±0.92
3.08±0.79

0.230

Characteristics of using
university foodservice
operation

Frequency of using
university foodservice
operation/ week

Almost never
1～2 times
3～4 times
Over 5 times

3.01±0.92
3.10±0.77
3.09±0.87
2.81±0.91

1.798

Assessed saltiness 
of university 
foodservice operation 

Less salty
Average
Salty

3.18±0.87b

3.18±0.82b

2.84±0.87a
8.121***

Total 3.04±0.86
Score scale: 1 (very disagree)～5 (very agree).
1)Mean±SD.
2)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01.

보여주었다. 경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9)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짜게 먹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

나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

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21세 이하(3.16)와 22~23세

(3.00)가 24세 이상(2.93)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연령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짠맛을 선호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거주형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기숙사

군(3.00)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자택거

주군(3.04)과 기타군(3.08)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한 달 용돈에 따른 차이에서도 35만원 이상(3.00)이 전

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다른 군들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정상체중군(3.00)이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으

나 저체중군(3.04) 및 과체중이상군(3.08)과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급식소 이용 특성 중 급식소 이용 빈도에 

따른 음식 간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급식소를 ‘주 5회 이상’ 

이용하는 군(2.81)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다른 군

들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급식소 이용 빈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급식소 음식 간 평가에 따른 짠맛 

선호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급식소의 음식에 대해 ‘짜다’고 

느끼는 군(2.84)이 ‘싱겁다’(3.18)와 ‘보통이다’(3.18)고 느

끼는 군들에 비해 짠맛 선호도 점수가 유의적(P<0.001)으

로 낮았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 짜게 먹는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짠맛이 강한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대

학 급식소의 음식에 대해 짜다고 평가한 대학생들은 평소 

보통 이하의 싱거운 음식 간을 선호하는 반면, 대학 급식소

의 음식에 대해 싱겁다고 평가한 대학생들은 평소 보통 이상

의 짠 음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총 점수

조사대상자들의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총 점수(15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총 점수)를 일반사항 및 급

식소 이용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평가 점수는 높을수록 식행동이 바

람직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조사대상자들의 전체 평균 

점수는 43.08/75.00점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사항에 따른 소

금섭취 식행동 점수를 살펴보면 남자(43.49)가 여자(42.75)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

데, 이는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에 대한 연구(6)에서 모든 연

령군에서 남자의 나트륨 섭취량이 여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았다고 보고한 것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연령과 거주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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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lt-related dietary behavior total scores by characteristics

                 Variable Salt-related dietary 
behavior total scores1)

t-value/
F-value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43.49±7.132)

42.75±7.23  1.023

Age (years)
≦21
22～23
24≦

43.31±6.89
43.33±7.00
42.60±7.72

 0.413

Type of residence
Home with parents
Domitory
Other

42.60±6.95
43.29±7.25
43.66±7.54

 0.745

Monthly spending
money (won)

<300,000
300,000≦

42.35±7.28
43.86±7.01 -2.095*

Body Mass Index
(BMI)

≦18.4
18.5～22.9
23≦

43.17±6.22
42.73±6.97
44.52±8.18

 1.709

Self-assessed preference
of saltiness

Less salty
Average
Salty

37.26±6.79a3)

43.17±6.14b

47.21±6.10c
62.804***

Characteristics of using
university foodservice
operation

Frequency of using
university foodservice
operation/ week

Almost never
1～2 times
3～4 times
Over 5 times

42.98±7.52b

43.21±6.63b

44.38±6.68b

39.95±8.11a

 5.495***

Assessed saltiness 
of university 
foodservice operation 

Less salty
Average
Salty

46.07±7.23b

44.16±6.93b

41.31±7.10a
10.233***

Total 43.08±7.19
1)Salt-related dietary behavior including 15 items. The total is 75. Score scale: 1 (very disagree)～5 (very agree).
2)Mean±SD.
3)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01.

간에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달 용돈이 30만

원 이상(43.86)인 학생들이 30만원 미만(42.35)인 학생들

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체질량지수

에 대해서는 정상체중군(42.73), 저체중군(43.17) 및 과체

중이상군(44.52)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짠

맛 선호도에 따른 소금섭취 식행동 총 점수에서는 ‘싱거운 

맛’을 선호하는 군(37.26)이 ‘보통 맛’(43.17)과 ‘짠맛’ 

(47.21)을 선호하는 군에 비해  유의적(P<0.001)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짜게 먹는 것을 선호한다고 대답한 

대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대학생들에 비해 고염 식태

도 점수는 높고 저염 식행동 점수는 낮게 나타난 선행 연구

(9) 결과와 유사하며, 짠맛을 싫어할수록 저염식 관련 생활

습관의 실천 항목 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29) 결과와

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소 이용 특성 중 이용 빈도

에 따른 소금섭취 식행동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급식소

를 ‘주 5회 이상’ 이용하는 군(39.95)이 다른 군들에 비해 

유의적(P<0.001)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급식소 이용 빈도

가 높은 대학생들의 소금섭취 식행동이 다른 군들에 비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소 음식 간 평가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본 결과, 급식소의 음식에 대해 ‘짜다’고 느끼는 

군(41.31)이 ‘싱겁다’(46.07)와 ‘보통이다’(44.16)고 느끼

는 군들에 비해 유의적(P<0.001)으로 낮은 소금섭취 식행

동 점수를 보여 급식소 음식에 대해 짜다고 느끼는 대학생들

이 다른 군들에 비해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이 바람직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이 바

람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학교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

식의 염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항목 평가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사항에 따른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평가를 15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평균 점수는 

2.87/5.00점이며, 3.00점 이상의 높은 평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다’(3.28), ‘김

치류를 많이 먹는 편이다’(3.20), ‘된장국, 찌개, 전골, 탕 등

의 메뉴를 자주 먹는다’(3.17), ‘라면을 자주 먹는다(3.16)’ 

순으로 나타났다. 김치와 국물음식의 높은 섭취 빈도가 한국

인의 전체 나트륨 섭취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한 연구

(5)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의 김치와 국물음식의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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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소금섭취 관련 식행

동 평가 점수는 ‘햄, 소시지, 스팸 등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다’(P<0.05), ‘음식이나 국이 싱거우면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P<0.01), ‘국이나 국수류의 국물을 다 먹는 편이

다’(P<0.01), ‘된장국, 찌개, 전골, 탕 등의 메뉴를 자주 먹는

다’(P<0.01) 등 4개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자주 시켜 먹

는다’ 1개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P<0.01)

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가공식품과 국물음식을, 여학

생은 외식과 배달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식행동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소금섭취 식행동 

평가 점수는 ‘국이나 국수류의 국물을 다 먹는 편이다’와 ‘된

장국, 찌개, 전골, 탕 등의 메뉴를 자주 먹는다’의 2개 항목에

서 과체중이상군이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보다 유의적(P< 

0.01)으로 높게 나타나 과체중군 대학생들은 소금섭취의 주 

원인이 되는 국물음식을 즐기며 국물을 다 먹는 식행동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짠맛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에 따

른 소금섭취 식행동 평가 점수는 ‘햄, 소시지, 스팸 등 가공식

품을 자주 먹는다’, ‘음식이나 국이 싱거우면 소금이나 간장

을 더 넣는다’, ‘국이나 국수류의 국물을 다 먹는 편이다’, 

‘튀김이나 전, 생선회 등을 간장, 고추장에 듬뿍 찍어 먹는

다’ 등 4개 항목에서 ‘싱거운 맛’을 선호하는 군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3군 간의 유의적(P<0.001)인 차이를 보

였다. ‘술안주로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한다’는 항목에서는 ‘싱

거운 맛’과 ‘보통 맛’을 선호하는 군이 ‘짠맛’을 선호하는 군

에 비해 유의적(P<0.001)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나

머지 모든 항목에서는 ‘싱거운 맛’을 선호하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나트륨 섭취량과 관련된 식행동에 관한 연

구(7)에서 나트륨 섭취를 증가시키는 8가지 식행동으로 ‘생

채소보다 김치를 더 좋아하며’, ‘국, 찌개, 국수의 국물을 남

김없이 먹고’,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다’ 등

의 항목을 보고하였으며, 이 중 나트륨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8개 식행동 문항 중 ‘식탁에서의 짠맛 첨가 행동’, ‘국 등 국물

섭취’ 등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한 것과 유사하였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에 대한 음식군

별 기여도에 관한 연구(6)에서 19~29세 연령군에서는 김치

류> 면 및 만두류> 국 및 탕류> 밥류> 찌개 및 전골류의 

순으로 보고되어 대학생의 소금섭취 식행동 중 김치 및 국물

류 섭취가 높은 점수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급식소 이용 특성에 따른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평가를 15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대학교 급식소 이용 빈도에 따른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평가 점수를 살펴본 결과, ‘햄, 소시지, 스팸 등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다’(P<0.05),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자주 시켜 먹

는다’(P<0.001), ‘튀김이나 전, 생선회 등을 간장, 고추장에 

듬뿍 찍어 먹는다’(P<0.05), ‘식사 시 마요네즈나 드레싱(소

스)을 곧잘 사용한다’(P<0.05)의 4개 항목에서 급식소 이용 

빈도가 주 5회 이상인 학생들이 그보다 이용 빈도가 낮은 

학생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음식이나 국이 

싱거우면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항목에서는 급식소 

이용 빈도가 주 5회 이상인 학생들이 주 1~2회와 주 3~4회

로 응답한 학생들에 비해 유의적(P<0.05)으로 낮게 나타났

으며, ‘건어물, 젓갈류, 생선자반 등을 자주 먹는다’ 항목에

서는 급식소를 거의 이용하지 않거나 주 5회 이상 이용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주 3~4회 이용하는 학생들에 비해 유의적

(P<0.05)으로 낮게 나타났다. 급식소 음식 간 평가에 따른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평가 점수를 살펴본 결과, ‘햄, 소시

지, 스팸 등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다’와 ‘음식이나 국이 싱거

우면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항목에서는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간에 대해 ‘매우 짜다’고 평가한 학생들이 

‘매우 싱겁다’와 ‘보통이다’고 평가한 학생들에 비해 유의적

(P<0.001)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이나 국수류의 국물을 다 

먹는 편이다’와 ‘튀김이나 전, 생선회 등에 간장, 고추장을 

듬뿍 찍어 먹는다’ 항목에서는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간에 대해 ‘매우 짜다’고 평가한 학생들이 ‘매우 싱겁다’고 

평가한 학생들에 비해 유의적(P<0.01)으로 낮게 나타났다. 

‘된장국, 찌개, 전골, 탕 등의 메뉴를 자주 먹는다’(P<0.01)

와 ‘라면을 자주 먹는다’(P<0.05) 항목에서는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간에 대해 ‘매우 짜다’와 ‘보통이다’고 평가

한 학생들이 ‘매우 싱겁다’고 평가한 학생들에 비해 유의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대학교 급식소 이용 빈도가 낮은 학생들은 

외식이나 배달음식, 가공식품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식이나 배달음식, 가공식품은 일반 소비자들의 짠맛 기호

도를 반영하여 제공되므로 짠맛의 역치나 최적 염미도를 상

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소금섭취량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고(30)되어 이러한 식행동 수정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

다. 또한 평소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이 바람직한 학생들이 

학교급식소를 자주 이용하지만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

에 대해서는 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 급식소에

서 제공되는 음식의 염도 조정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소금 및 염도 조정이 영양사의 재량

에 의해 맡겨진 경우 많은 대학교 급식소에서는 국의 염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함과 동시에 판매되는 음식 

중 찌개와 같은 주메뉴의 나트륨 함량표시 등을 통해 절대적

인 수치를 낮추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외식의 특성에 

가까운 대학교 급식소에서 소금 함량은 고객의 기호도와 연

결되고 곧 매출과 연결되어 단순히 공급자에게만 저염식 실

천을 요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수요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소금섭취를 줄이기 위해 실천해야 할 항목을 제

안하면, 햄, 소시지, 스팸 같은 가공식품이나 라면 등의 섭취

를 절제하고 외식이나 배달음식 섭취를 자제하며, 국, 찌개, 

전골, 탕과 같은 국물음식의 섭취를 줄이면서 특히 국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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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도록 하고 식탁에서 소금이나 간장의 사용을 절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트륨 줄이기의 일회성 캠페인을 

지양하고 소비자인 대학생 스스로 소금 과다섭취의 위험성

을 깨닫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나트륨 함량을 줄이려는 분위

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및 평소 음식 

간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학 급식소 음식에 대한 

간 평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차후 대학 급식소의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짠맛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는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

가 48.8%로 가장 많았고 짜게 먹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는 29.5%이었다. 대학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간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8%로 가장 많았으며 짜

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인데 비해 싱겁다고 응답한 비율

은 6.8%에 불과하였다. 짠맛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의 전체 

평균점수는 3.04/5.00점이었으며 남학생(3.09)과 여학생

(2.99)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생에서 21

세 이하(3.16)군과 22~23세(3.00)군이 24세 이상(2.93)군

보다 짠맛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 점수가 유의적(P<0.05)으

로 높아 연령이 낮을수록 ‘짠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급식소 음식 간 평가에 따른 차이에서 급식소의 음식

에 대해 ‘짜다’고 느끼는 군(2.84)이 ‘싱겁다’(3.18)와 ‘보통

이다’(3.18)고 느끼는 군들에 비해 짠맛 선호도 점수가 유의

적(P<0.001)으로 낮았다.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총 점수는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달 용돈이 

30만원 이상군이 30만원 미만군보다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총 점수가 유의적(P<0.05)으로 높았다. 짠맛 선호도에 따른 

차이에서 싱거운 맛을 선호하는 군이 ‘보통 맛’과 ‘짠맛’을 

선호하는 군에 비해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총 점수가 유의적

(P<0.001)으로 낮았다. 급식소 이용 빈도별 차이에서 급식

소를 주 5회 이상 이용하는 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총 점수가 유의적(P<0.001)으로 낮았다. 급식

소 음식 간 평가별 차이에서 급식소의 음식에 대해 ‘짜다’고 

느끼는 군이 ‘싱겁다’와 ‘보통이다’고 느끼는 군들에 비해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 총 점수가 유의적(P<0.001)으로 낮

았다. 소금섭취 관련 식행동에 대한 15가지 항목의 전체평

균 점수는 2.87/5.00점이며, 3.00점 이상의 높은 평가 점수

를 나타낸 항목은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다’, 

‘김치류를 많이 먹는 편이다’, ‘된장국, 찌개, 전골, 탕 등의 

메뉴를 자주 먹는다’, ‘라면을 자주 먹는다’ 순으로 나타났

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햄, 소시지, 스팸 등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다’(P<0.05), ‘음식이나 국이 싱거우면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P<0.01), ‘국이나 국수류의 국물을 다 먹

는 편이다’(P<0.01), ‘된장국, 찌개, 전골, 탕 등의 메뉴를 

자주 먹는다’(P<0.01)의 4개 항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다’ 1개 항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

(P<0.01)으로 점수가 높았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차이에서 

‘국이나 국수류의 국물을 다 먹는 편이다’와 ‘된장국, 찌개, 

전골, 탕 등의 메뉴를 자주 먹는다’의 2개 항목에서 과체중

이상군이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보다 유의적(P<0.01)으로 

점수가 높았다. 짠맛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에 따른 소금섭취 

식행동 평가 점수는 ‘술안주로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한다’는 

항목에서는 ‘싱거운 맛’과 ‘보통 맛’을 선호하는 군이 ‘짠맛’

을 선호하는 군에 비해 유의적(P<0.001)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는 ‘싱거운 맛’을 선호하

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

다. 대학교 급식소 이용 빈도에 따른 차이에서 ‘햄, 소시지, 

스팸 등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다’(P<0.05),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다’(P<0.001), ‘튀김이나 전, 생선회 

등을 간장, 고추장에 듬뿍 찍어 먹는다’(P<0.05), ‘식사 시 

마요네즈나 드레싱(소스)을 곧잘 사용한다’(P<0.05)의 4개 

항목에서 급식소 이용 빈도가 주 5회 이상인 학생들이 그보

다 이용 빈도가 낮은 학생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급식소 음식 간 평가에 따른 차이에서 ‘햄, 소시지, 

스팸 등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다’와 ‘음식이나 국이 싱거우

면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항목에서는 급식소에서 제공

되는 음식의 간에 대해 ‘매우 짜다’고 평가한 학생들이 ‘매우 

싱겁다’와 ‘보통이다’고 평가한 학생들에 비해 유의적(P< 

0.001)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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